
더 깊은 묵상

장님이어서 좋은 점은

최근에 세기 미국 찬송가 작사가인 화니 크로스비 의 이야기를,19 (Fanny Crosby)

들었습니다.

그녀가 아기였을 때 일어난 사고로 삶이 변해버린 이야기였습니다.

태어난 지 약 주가 되었을 때 난 병이 들었고 담당 의료진의 의술“ 6 ,

부족으로 영원히 시력을 잃었습니다 나는 친구들의 얼굴이나.

들판의 꽃들 또는 푸른 하늘이나 아름다운 황금빛 별들을 결코,

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만족하다라고 부르는 작은 보물을. ‘ ’

내 마음에 담아두겠다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.”

화니 크로스비가 아래 찬양의 가사를 썼을 때는

겨우 여덟 살이었습니다.

난 얼마나 즐거운 영혼을 지녔는가 비록 내가 볼 수는 없지만“ ! ,

난 이 세상에서 만족하려고 결심했네 얼마나 많은 복을 내가.

누리는지 다른 이들에게는 이 복이 없으리 내가 장님이기에. . ,

울고 한숨짓는 일 난 할 수 없으리 하지 않으리, , .”

그리고 이 만족하는 예배자는 대략 곡의 찬송가 가사를8,000

썼습니다 이런 수천 개의 곡들은 단지 그녀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을.

향해 타올라 꺼질 수 없었던 불의 결과였습니다.

한번은 누군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.

화니 당신은 장님이 아니었기를 원하죠“ , ?”

그녀는 늘 말하던 대로 대답했습니다.

글쎄요 장님이어서 좋은 점은 내가 맨 처음 볼 얼굴이 예수님의“ ,

얼굴이라는 겁니다.”

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응할 때 불평하고 괴로워하는 길을

선택했을 것이지만 그녀는 만족과 찬양의 길을 선택했습니다, .

불평과 괴로움은 하나님이 사랑이다라는 문구를 잊어버리게 합니다‘ ’ .

그러나 반대로 만족은 마음에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들을 끝없이,

공급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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